
금 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2.(수) 배포 2023. 7. 12.(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 공탁 절차를 통해 소재 불명 유가족 2명 접촉 및 수령의사 확인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1분의 유가족 2분께 

7.12.(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까지 생존 피해자 1분을 포함하여 피해자 기준 11분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바 있으나, 피해자 1분의 유가족 가운데 2분은 

그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은 지난 7.3(월)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 절차를 통해 유가족 2분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며,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해법에 대해 설명드린 결과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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